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로 

 

작년 중순부터 올해 중순 까지 약 1 년간 인턴 생활을 하며 경제활동을 하였다. 그동안 돈이 

있으니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 학생 땐 버스를 타고 다녔지만 택시를 타서 시간은 

줄었지만 돈은 배가 더 들었으며 돈의 편안함과 만능성을 느끼어 졸업 후 취직을 하면 연봉이 높은 

곳이 우선순위가 되었다. 하지만 독서를 하면서 ‘돈’의 마수가 어디에서도 펼쳐졌다. 물질만능주의는 

어렸을 때부터 줄곧 교과서에서 들어오던 말이었는데 시대가 지나도 약화되지 않고 더욱 강해졌다. 

책을 읽고 내 자신이 생각해본 것들을 서술하였다. 

 

첫째로 줄서는 사람을 고용하는 일이다. 처음엔 시간은 없지만, 돈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라고 여겼지만, 대리로 줄을 서서 입장한 곳이 음식점이나 구매가 아닌, 자신의 이권을 

발휘하여 반대파의 의견을 묵살하는 공청회라면 심각한 문제가 된다. 이권을 가진 사람만 참석하고 

그 반대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니 독재적으로 흘러가는 방향이라 생각된다. 

 

둘째로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일이다. 게임이라 하면 그 사람이 죽음을 

예측하거나 사망하지 않은 사람의 생명보험 권리를 구매하여 이득을 취하는 행위이다. 생명 

윤리라는 개념도 이제 물질 앞에 안개가 되어버려 나의 존엄성이란 가치를 찾는 건 어려워졌다. 

 

 세번째로 기업이 학교에 지원을 하는 일이다. 돈이 많은 기업이 학생의 학업과 복지에 

도움을 준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하지만 기업은 손해 나지 않는 장사는 하지 않는다. 

학업 도구에 자신들의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그들을 각인 시킨다. 그 전엔 

CM 송으로 각인 시켰지만,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그들의 물건을 홍보하였다. 다른 책에서 읽었는데 

‘교육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비판하여 발전 할 수 있는 수단’ 이라고 읽었다. 하지만, 기업의 

도구에 익숙해진 학생들이 비판할 수 있을까? 

 

책 제목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인데 실제 읽어보니 ‘돈으로 살 수 있게 된 것 들’로 

바꾸어도 별 문제가 없었다. 책을 읽으면서 ‘아직 돈으로 살 수 없는게 남아 있을까’ 라는 내 자신의 

의문점이 있었지만, 아직 세상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이 남아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